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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TV스트리밍 서비스’ 로 넷플릭스에 도전장

버핏 “미국 경제 성장세 둔화”
 ‘경기 침체’는 일축

애플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개념 TV 스트리

밍 및 뉴스 구독 서비스를 공개했다. 주력 상품인 아이

폰의 판매 부진을 만회하고자 서비스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는‘대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각에선 

이미 넷플릭스를 비롯한 기존 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

를 통해 패권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애플의 시도가 

두각을 보일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26일‘이데일리’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린 미디어행사를 

통해 TV 스트리밍 서비스인‘TV 플러스’와 뉴스 구독 

서비스인‘뉴스플러스’는 디지털 구독 사업을 공개, 서

비스 부문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냈다. 

가장 눈에 띈 건 무려 연간 10억 달러를 투자한 TV플

러스이다. 이른바‘원클릭 가입형’으로, 하나의 앱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별도의 로그인 없이 다양한 업체

의 인기 TV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애플은 자체 컨텐츠 제작을 위해 영화감독 스티븐 스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경영자(CEO)이자 회장인 워

렌 버핏이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

을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지난 29일‘뉴스핌’에 따르면 버핏은 전날 CNBC에 

출연해“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며“둔화와 눈에 띄게 가까운 곳에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버핏은 또“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경제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라며“그

것 (경기 둔화)은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적신호가 들어오거나, 희미하게 켜진다고 해도 우리가 

필버그과 영화배우 제니퍼 애니스톤, 리즈 위더스푼, 토

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등을 영입했다. 스필버그 

감독은 이날 애플의 미디어 행사에 직접 참석해 무대 

위에서 애플 TV 플러스를 직접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애플의 TV플러스는 이 시장 최강자인 넷플릭스에 사

실상 도전장을 낸 것으로 시장은 해석했다. 그러나 애

플이 이미 1억3,9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를 누르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디

즈니의 21세기폭스 인수, AT&T의 타임워너 인수 등으

로 스트리밍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가운데, 넷플릭

스, HBO 등의 엄청난 투자로 치열한 패권 경쟁이 펼쳐

진 상황에서 애플의 가세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애플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LA타임스 등 

주요 신문은 물론, 300여 개의 잡지를 한눈에 볼 수 있

는 뉴스 플러스도 선보였다. 애플은 연간 8,000달러가 

드는 신문·잡지 구독료를 단돈 9.99달러에 제공하겠다

고 강조했다. 

했던 같은 방식으로 계속 투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버핏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의 전화기를 공개해 

화제가 됐다. 버핏은 애플 3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 전화기는 아이폰이 아닌 삼성제품이었다. 그것도 이

베이 등에서 20~30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폴더폰이다. 

버핏은“(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빌

려줬는데 깜빡 잊고 안 돌려줬다.”고 농담 섞인 말을 

했다. 그는“지난해 동료에게 아이폰X를 선물 받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쓰고 있지 않지만, 투자 기업 정보 조사

와 주가 확인을 위해 아이패드는 사용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한국 바이오 업체들 미국 
바이오 회사 인수 활발
미국 현지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

하는 한국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초기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신약을 만들면서, 관련 경영전략에도 변화가 생긴 것

이다.

지난 29일‘뉴스핌’에 따르면 한국 바이오 벤처기

업인 제넥신은 올해 1월 중견제약사 한독과 손을 잡

고 미국 바이오 기업 레졸루트(Rezolute, Inc)의 최대주

주로 올라섰다. 한독과 제넥신은 50대 50 비율로, 레

졸루트에 2,500만달러를 투자해, 지분 총 54%를 확

보했다. 이 회사는 레졸루트가 쌓아온 바이오의약품

들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는 방침이다. 제넥신은 2월에는 한국 바이오벤처 기업 

SCM생명과학과 미국 바이오텍 회사인 아르고스 테

라퓨틱스(Argos Therapeutics·이하 아르고스)를 125

억원에 인수했다. 

지난 27일‘헬릭스미스(Helixmith)’로 사명을 바꾼 

바이로메드는 지난해 샌디에이고에 있는 DNA 생산

시설을 인수했다. 인수 방식은 바이로메드와 사모펀

드 운용사가 합작법인을 세워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

다. 바이로메드는 이 시설을 통해 플라스미드 DNA 의

약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이러한 인수·합

병(M&A) 사례가 흔치 않았다. 한국 제약 산업 내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데다가 M&A 없이도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신약개발 전

략이 변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과거에는‘신약 상용화’를 목표로 뒀다

면 최근에는 해외 기술이전이나 세계 시장 공략 등을 

노리고 있다.

미국에 있는 바이오기업을 인수하면 미국 식품의약

국(FDA) 기준에 맞는 생산시설을 한번에 확보할 수 있

다. 미국내 임상 시험을 위한 인프라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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